Orientia tsutsugamushi, the causative agent of scrub typhus, is an obligate intracellular bacterium that replicates in the cytosol of host cells. Although several protein antigens have been characterized and cloned, little information exists regarding the polysaccharide antigen of this bacterium. In this study, we characterized two monoclonal antibodies, NT19 and WT14, against the proteinase K-resistant antigen of O. tsutsugamushi. Western blot analysis showed that MAb NT19 and WT14 strongly recognized two antigenic bands with molecular masses of 20 kDa and 24 kDa, which were resistant to proteinase K digestion. We suggest that the proteinase-resistant antigen might be polysaccharide. One patient serum reacted with a 24 kDa band that was similar to a band observed by WT14,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the role of this proteinase-resistant antigen as an antigenic molecule in human infection. 서 론 O. tsutsugamushi에 의해 발생되는 쯔쯔가무시증은 우 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1,16). 이 병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발생하여, 최근 5년 동안 매 년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4년에 는 4,62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326%의 놀라운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환자가 증가 하는 추세이나 아직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으며 예방 백 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6). 그러므로 이 세균의 보호 항원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O. tsutsugamushi의 항원 연구는 주로 단백질 항원에 집중되어 왔다. 이 세균의 세포벽에는 다른 세균과 마찬 가지로 많은 단백질 항원이 존재한다. 균체를 용해한 후 전기영동하면 약 30개의 단백질 띠가 관찰되며, 이 중 110, 80, 56, 46, 42, 35 및 28 kDa 단백질이 세포벽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9,21). 이들 중 56 kDa 단 백질은 양이 가장 많고, 혈청형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면역학적으로 우세한 항원이므로 일찍부터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6). 세균의 이 단백질은 세포 내 침투 에 관여하며 (16), 백신 항원으로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5,17). 그러나 단백질 이외의 항원에 대 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단백질 이외의 항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당류 항원 11 * 교신저자: 강재승. 400-71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3층,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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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분해효소에 저항하는 크기가 다른 항원의 형태

